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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주요 싱크탱크의 

미중관계 전망

쉬부(徐步)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원장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와 중미교류기금회 공동 주최 "현시기 중미관계: 

방향과 경로" 화상 회의 발언 / 2021. 1.27

  “현재, 중미관계는 이미 새로운 십자로에 진입

했다. 쌍방은 마땅히 기회를 장악하여 서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이성을 회복하여 중국과 한 길로 양국 관계를

이끌어 바른 궤도로 돌아와 협력을 다시 

시작하기를 희망한다.”

  “중국은 지금까지 미국 내정에 간섭하지 

않았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평화공존, 협력윈윈을 원한다. 미국은 마땅히 

냉전적 사고를 버리고, 중국 인민이 선택한 사회제도와 발전의 길을 존중하고, 

중국 인민이 한층 더 아름다운 생활을 추구하는 정당한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 쉬부 원장은 6자회담 당시 한반도 사무 부대표를 역임한 한반도 

전문가로 미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의 대(對)중국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는 바, 이는 미중 갈등의 원인이 미국에

있다는 인식을 내포하는 것으로 향후 미중관계의 해빙 가능성은 

전적으로 미국의 적극적 조치에 달려 있다는 미국 책임론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평가. 특히 미국의 대(對)중국 개입을 내정간섭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미국의 간섭에 대응하는 것은 중국의 정당한 권리라는

중국 내 주류 인식을 드러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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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회과학원(CASS) 세계경제와 정치연구소(IWEP)

“2021년 글로벌 대추세(2021年全球大趋势)” 연구 성과 발표 / 2021. 2. 2

  “미국과 유럽이 손잡고 이데올로기 공세  

움직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바이든

정부와 유럽이 민주주의 가치관 지지를

명분으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천명하는 등

2021년 들어 ‘민주 사회·시장경제 국가’ 대

‘비민주 사회·비시장경제 국가’ 간 차이와

대립 심화될 것”

  “바이든 정부는 ‘규칙에 기반한’ 동맹을 내세우며 중국에 대해서도 이른바 

‘규칙 봉쇄’를 강조하는 한편, 기후변화·비확산·글로벌 보건안보 등 영역에서는

협력을 강화할 것이지만 중국은 미국과 충돌하지 않고(不冲突), 대항하지 

않으며(不对抗), 상호존중(相互尊重)과 협력윈윈(合作共赢)의 정신에 따라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聚焦合作), 갈등을 관리 통제하며(管控分歧), 쌍방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된 발전을 추동하기를 일관되게 희망”

  ☞ 미중관계와 관련하여 2021년은 대립과 갈등, 협력과 공존의 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러한 전망의 기저에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나란히 

이미 G2 지위를 갖게 되었다는 자긍심을 강하게 드러내는 동시에 미국과 중국은

갈등과 대립 속에서도 결국 협력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 인식을 표출

위안펑(袁鹏)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원장

니콜라스 샤퓌(Nicolas Chapuis) EU 주중대사 일행과 대화 / 2021. 2. 2

  “중국과 미국은 마땅히 인문교류 회복, 방역 협력, 경제관계 재구성 등 

영역에서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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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독립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희망한다.”

  ☞ 위안펑 원장은 중국 내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양국 간 대립과 갈등의 정도가 낮은 인문

교류, 방역, 경제 등 영역에서부터 협력을 

진행하자는 단계론적 접근 의사를 피력. 이러한 접근은 양국 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예상되는 이슈를 일단 접어두고 공감대 확보가 가능한 분야

부터 먼저 협력을 모색하자는 일종의 구동존이(求同存異) 인식을 내포 

        ○ 중국 내 주요 싱크탱크나 전문가들은 미중관계가 대립과 

갈등 못지않게 협력과 공존의 관계라는 현실 인식을 

폭넓게 갖고 있으나 갈등의 해결 방안 모색에 앞서 미국의

대(對)중국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특히, 중국이 선택한 사회제도와 발전의 길에 대한 비판은

내정간섭을 이유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대항

의식을 가진 것으로 판단

○ 다만, 대립과 갈등 속에서도 협력을 위한 첫 단추로서 

인문교류, 방역, 경제협력 등 비정치적 이슈에서 미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바, 미중관계 변화 가능성은 이 

부분에서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전망

○ 중국이 ‘구동존이(求同存異)’ 자세로 새로운 관계 모색을 

시작한다는 것은 시진핑 시기 신형대국관계, 신형국제

관계로 변화해온 중국의 대외 인식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른바

매몰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도 존재 

(정리: 양갑용 외교전략연구실 책임연구위원)


